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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주형환장관실 운영경비 예산보다 11배 집행
(’16.9.26, 아시아 경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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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산업부 장차관이 9월까지 장차관실로 허용된 예산 각목명세서상
기타운영비 규모(연 1,080만원)의 11배 수준인 1억 2,200만원을 지출

- 1,080만원을 초과하는 지출근거에 대해 산업부는 업무관련자 축
조의금으로 설명하나,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설명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

□ 장차관실이 사용 가능한 기타 운영비는 ① 장차관 비서실 운영비와
② 업무관련자 축조의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사용하는 것은
적절한 지출임

ㅇ 비서실 운영비가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비용을 지출하는 데 반해,
축조의금은 직원 및 업무 관계자에 대한 격려금 및 축조의금으로
사용하는 지출임

- 특히 축조의금의 경우 실․국장 명의로 지출하지 못하는 지출로서
조직을 대표하는 장차관이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

ㅇ 장차관실이 금년도에 집행한 기타 운영비는 예산 사용목적에 맞
도록 사무실 운영비와 격무직원에 대한 격려, 축조의금 등으로
집행한 금액을 총합한 규모임

※ 문의 : 산업부 운영지원과 김정회 과 장(044-203-5050)
여영섭 서기관(044-203-5080)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9-26 09:55:32


